
말라리아 감염 전파를 줄이기 위해서는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말라리아 간이 검사
2019년 9월 1일부터 보험급여 적용

권태감과 서서히 증가하는

발열이 수일간 지속됨

말라리아 위험지역 거주나 방문, 유행국가 방문 이력과

모기에 물리고(혈액내 원충이 관찰) 7~14일 이후

말라리아를 의심해보세요.

오한, 발열, 발한 후

해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남

두통이나 구역, 설사 등을

동반 할 수 있음

임상증상

위험지역에서

모기물린 후

★말라리아 감염 의심 시 신속진단키트(Rapid Diagnostic Test : RDT)를 활용해보세요. (추정진단)

* 확진 위해 확인진단까지 반드시 시행 (현미경검사 또는 유전자 검출 검사)

1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키트에 동봉되어 있는 1회용

튜브로 혈액을 빨아들인다.

테스트기를 꺼내 날짜 등을 

기록하고 미리 준비해 놓는다.

테스트기A에 

혈액을 점적한다.

혈액을 채취할 손가락을

알콜솜으로 소독한다.

테스트기B에 버퍼를 

3-5방울 점적한다.

란셋으로 손가락을 찔러

혈액이 맺히게 한다.

15분간 반응을 살핀다.(15분 이후

나타나는 시약선은 양성반응이 아님)

15분

오한기발열기 발한기


